
3)어린이옷

(1)저고리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무명이나 융, 가제 등으로 배냇저고리(배알옷)를 만들어 입힌다. 배알

옷의 모양은 길을 길게 하고 겉길에는 등 뒤로 두를 만큼 긴 끈을 달고 안길에는 짧은 끈을

달아,겉길의 겨드랑 밑에 구멍을 내어 그 속으로 빼서 가슴 위에서 고름을 매도록 한다.자

라면 명베저고리나 어른옷을 줄여 입히기도 하고 어른옷을 짓다 남은 천으로 대충 만들어

입혔다.겨울에는 누비저고리를 입히기도 했으며 설이나 명절에는 색동저고리(깐치저고리)를

입었다.색동저고리는,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인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현재에도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설이 있었다.

불공을 들여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은 중의 씨를 얻어온 것으로 씨를 준 중은 부인들에게 나

중에 아이를 낳으면 색동저고리를 입히라고 권했다. 나중에 색동저고리를 입은 아이들의 모

습을 보고 중의 자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유래가 전해지자 색동

저고리를 입는 어린이가 사라졌다고 한다.(제보자 :김동우, 67세, 서면 지본리) 또는 여인들

이 바느질하고 남은 여러 색의 비단 조각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그들의 아기가 돌이

될 때 정성스럽게 색을 맞추고 이어 붙여 입힌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1)

(2)바 지

하의는 기저귀만 채우고 백일이 되면 속바지를 입혔다. 그 위에 여성의 고쟁이처럼 폭이 넓

고 밑이 터진 풍차바지(바지돔방애)를 지어 입혔으며,어른들의 옷고름을 접어서 멜빵(밋빵)

식으로 어깨에 걸쳤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용변을 가릴 때까지 밑이 보이더라도 바지를

입히지 않고 기저귀만 채우거나 그냥 벗겨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여자아이도 어릴 때

에는 남자아이와 같이 입히고 돌 때는 대부분 색동옷을 입히며 5∼6세부터 치마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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